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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선생님 저는 이를 매일 열심히 닦는데, 왜 자꾸 치석이 끼죠?” “이를 열심 히 닦았더니 치아가 오히

려 패였어요.” “잇솔질 하면 맨날 피가 나요.”


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.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, 평 생을 두고 해야 할 일

이며 우리 생활이 돼버린 잇솔질이지만, 정작 환자들과 상담해 보면 그 피해가 막심하다는 생각이

든다.


잇솔질의 잘못된 습관과 방법이 문제다. 20여년전 모 치약 광고에 보면 혀로 치아를 문지를 때 뽀

드득 소리를 내는 광고가 있었다. 이는 엄밀히 따지면 잘 못된 광고다. 치아는 항상 침에서 분비되

는 얇은 막으로 덮여 있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
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를 닦을 때 앞면만을 닦는 습관이 있다. 그러나 식사 후 앞면에는 음식물이 거

의 끼지 않는다. 대부분 치아와 치아 사이, 그리고 치아 와 잇몸 사이에 낀다. 그로 인해서 잇몸에

염증이 생기고, 충치가 생기게 된다 .


물론 각각 개인에게 알맞는 여러가지 잇솔질법이 있지만, 대표적인 방법은 위 에서 아래로 돌리면

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빗질하듯이 쓸어 내리면서 닦아야 한다. 옆으로 계속 닦게 되면 치

아 사이에 음식물을 끼게 하는 것을 더 가중할 뿐만 아니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치아를 마모시

키게 된다.


칫솔의 선택에도 요령이 필요하다. 무작정 크다고 해서 좋은 칫솔이 아니라, 2 ~3줄 정도의 칫솔모

에, 머리 크기는 치아 1~2개 정도를 덮을 정도 크기가 적당 하다. 잘 알고 시행하는 잇솔질이 구강

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잘못 하는 잇솔질은 치아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. 또한 우리가

매일 잇솔질을 해 도,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필수다. 구강건강은 적극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.


<김재영 화이트스타일 치과 원장>


< Copyright ⓒ 매경이코노미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>




Copyright ⓒ 매경이코노미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
이 기사 주소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etc&oid=024&aid=0000006988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etc&oid=024&aid=0000006988

